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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륙풍은 육지와 해양의 비열 차이로 인해 유도되는 국지적 기상 현상이다. 해풍은 강한 일사의 영향을 받는 맑은 날 주

간에 발생하며, 지표 복사 냉각으로 인한 야간의 육풍은 해풍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속이 약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해륙풍

의 일주기 특성에 기반하여 관측자료를 이용해 해륙풍이 발생한 날을 선정하여 분석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매시 ASOS와 부이 관측자료를 사용하여 1) 일 누적 강수량이 10mm 미만이고, 2) 주간 육지의 최대 기온이 이 시각의 해양

의 기온보다 높으며, 3) 주간에 육풍에서 해풍으로의 전환이 발생하였고, 4) 야간에 해풍에서 육풍으로의 전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풍일로 선정하여 해륙풍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ASOS 지점은 인천, 보령, 보성, 동해 네 지점으로, 비교적 연

안과의 거리가 가깝고 관측 기간이 10년 이상인 지점을 선정하였다. 또한 부이 관측자료는 ASOS 지점과 가장 가까운 덕적도, 

외연도, 거문도, 동해 부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선정된 지점들의 해풍일 특성을 분석한 결과, 해륙풍의 특성은 인천 지역과 그 

외 지점이 큰 차이를 보였다. 해륙풍의 발생 빈도는 인천 지역이 현저하게 낮았으며, 계절별 발생 빈도수는 가을철에 높게 나

타났다. 반면, 다른 지점들은 육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해륙풍 발생 빈도수가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인천 지점이 수도권 도

시 지역에 인접해 있어, 여름철의 높은 야간 육지 기온이 육풍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륙풍 발생 빈도

는 오직 인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천의 도시 지역 비율과 해륙풍 발생 빈도수는 통계적으

로 95% 유의수준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도시화의 영향이 인천 연안의 해륙풍 특성 변화를 초

래했으리라 추정된다. 수도권 AWS 지상 관측자료로부터 추정된 인천 해풍의 내륙 침투 거리는 여름철에 더 얕고 봄철에 가장 

깊었으며, 과거에 비해 침투 거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지면 피복의 변화가 연안뿐만 

아니라 내륙 기상 환경 또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여름철 내륙으로의 해풍 침투 전면 강

수 발생과 관련된 예측 인자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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